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cognitive flexibility, social anxiety, and academic burnout, and 

to reveal the impact of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on academic burnout through the 

medium of cognitive flexibility and social anxiety. A survey was conducted on 328 students in the 

1st to 4th grade attending four universities in Busan, an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a parallel 

multi-parameter model that estimates the mediating effect of several variables simultaneousl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of college 

student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cognitive flexibility,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anxiety and academic burnout. Cognitive flexibilit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anxiety and academic burnout, and social anxie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burnout.  

Secon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effect of parallel multi-mediation, it was foun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flexibility and social anxiet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the academic burnout was significant. This means that college 

students'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not only affects academic burnout directly, but also 

indirectly through cognitive flexibility and social anxi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college students’ academic burnout, and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cope with related issues in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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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인지적 유연성, 사회불안, 학업소진 간의 관계를 알아보

고,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유연성과 사회불안이 매개하는지, 하나

의 모형 내에서 여러 변인의 매개효과를 동시에 추정하는 병렬다중매개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부

산에 소재한 4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4학년 대학생 328명에게 평가염려 완벽주의, 인지

적 유연성, 사회불안, 학업소진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인지적 유연성과 부적 상관을, 사회불안 그리고 학업소

진과는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인지적 유연성은 사회불안, 학업소진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

회불안은 학업소진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에서 평가염려 완

벽주의와 학업소진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

적 유연성과 사회불안을 통해 학업소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

는 대학생의 학업소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다루는 대학 현장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주요어 : 평가염려 완벽주의, 인지적 유연성, 사회불안, 학업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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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한국의 대학생은 취업을 위한 스펙관리, 과중한 학업 등으로 자유로운 대학 생활

이 아닌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힘든 대학 시기를 보내고 있다(Lee, 2017). 

이 시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가운데 학업스트레스는 진로 스트레스와 함께 학교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이다(Lee, 2004). 대학에서의 학업이 취업과 바로 연결되는 우

리나라에서 시험에 대한 불안, 평가에 대한 긴장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은 학업스트레스

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학업스트레스는 단순한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서 정신적,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공부가 싫어지고 학업에 대한 심각한 무능감을 느껴 학업에 회의적이 되는 

학업소진(academic burnout)을 야기하게 된다(Lee, Lee, & Lee, 2009). 학업스트레스가 신체

적 증상을 중심으로 주로 단기간에 일어난다면, 학업소진은 정서적 증상을 중심으로 장기간

에 걸쳐 완만하게 일어나 주위 사건이나 학업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한다(Bang, 2016). 그러

나 학습상황에 놓인 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해도 반드시 학업소진으로 이어지

는 것은 아니다. 학업스트레스에 대하여 개인이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하려고 하는지, 또 스

트레스를 지각하는 상황의 조절변인, 매개변인, 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스트레스가 학업소

진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이가 있다(Cho, 2013; Lee, 2014; 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You, 2015). 그리고 학업소진은 학업스트레스의 결과로 나타난 부정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통해 예방 및 대처가 가능하다(Bang, 2016). 

학업소진(academic burnout)이란 과도한 학업적 요구와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

적·정신적 탈진을 경험하고, 학업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및 자신의 학업 능력에 회의감이 

드는 것을 말한다(Schaufeli, Martinez, Pinto, Salanova, & Bakker, 2002). 다시 말해, 학업소

진은 학업으로 인한 피로감, 학업에 대한 동기와 의욕저하, 자신의 능력이나 수행에 대한 부

정적인 평가 등으로 인해 불편한 정서를 경험하는 심리적 증후군이다.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하며 학습과정에서 성장을 경험하고 성취와 보람을 느끼기 보

다는 학업을 하나의 과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에 그들에게 학업은 소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성인 초기의 심리적 부적응이 발달과업 달성과 사회 적응을 방해하여 성인 

후기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학생이 학업소진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Lee & Yang, 2019).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학업소진 관련 연구는 주로 입시위주 교육으로 학업에 지친 초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Kim & Jang, 2016; Shin & Yu, 2014). 그러

나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보다 완벽한 인재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으로 인해 학업소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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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대학생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학업소진은 학업 영역에서의 

무능감과 냉담을 비롯하여 사회진출에 대한 불안함과 사회적 무관심까지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Lee, 2018). 최근 대학생들의 학업소진 관련 연구들은 학업소진으로 인해 

학업중단과 심리적 부적응, 심각한 경우 자살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Baek, 

2020; Chun & Kim, 2011; Lee & Larson, 2000; Meier & Schmeck, 1985). 즉 학업영역에서의 

소진이 학업 장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안녕, 행복감 등 삶의 전반에 영향

을 미치므로 대학생들의 학업소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까지의 연구에서 학업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크게 개인내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들로 나뉘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환경적 변인으로 학교환경(Shin & Lee, 2008), 부모

소진 및 부모양육태도(Han, Kim, Lee, & Shin, 2011), 학업성취 압력(Jo, Lee, & Jang, 2013; 

Nam, Lee, & Jang, 2012) 등이 연구되었다. 환경적 변인은 통제가 용이하지 않고 개인 스스

로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학업소진을 예방하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

내적 변인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업소진을 일으키는 개인내적 변인으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Kim, Ma, Go, & Jung, 

2013), 완벽주의(Jo & Lee, 2009; Lee, 2011; Pyoun, 2012), 학업열의(Jo & Lee, 2010), 성격

(Jacobs & Dodd, 2003; Park, Lee, Choi, Yuan, & Lee, 2010; Shin et al., 2012) 등이 연구자들

의 관심을 받았다. 이와 같은 개인내적 변인은 학업소진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예방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어 학업소진의 촉발요인으로 개인내적 변인에 대

한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Lee & Lee, 2019). 학업소진을 강화시키는 부정적인 개인내적 변

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완벽주의를 들 수 있는데 완벽주의는 과도하고 강한 내적인 자기 조

절적 체계를 지니고 있어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가중시킨다(Jacobs & Dodd, 2003). 

완벽주의 성향과 학업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완벽주의 성

향이 정서적 고갈을 일으켜 학생의 학업소진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Appleton, 

Hall, & Hill, 2009; Jo & Lee, 2009). 특히 타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적 염려와 의심은 학생들

의 학업소진 증상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Gan, Shang, & Zhang, 2007). 더욱이 대학

생 시기는 이전과 달리 학업 장면이나 취업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자주 경쟁하고 평가받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학생들의 “무엇이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더욱 완벽하게 잘 해

야만 한다”는 완벽주의적인 신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Kim & Lee, 2014; Lee & 

Song, 2017).

완벽주의 성향이 학생들의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

와 같은 적응적 완벽주의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측

면도 있기 때문에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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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완벽주의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였을 때, 평가염려 완벽주의

와 같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

여 실패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수행에 더욱 비판적이다(Burns, 1980; Lee & Yang, 2019; 

Pacht, 1984).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념은 사회로부터 부과된 완벽주의적 신념으로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최종 목표로 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확대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킨다(Kim & Seo, 2009). 이러한 평가과정과 자기비판, 과도한 정서적 민감성이 

정서적 고갈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은 학업소진을 유발시킬 가능성

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인생의 과도기적 특성을 가진 대학생들 중 평가염려 완벽

주의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한 사고를 할 가능성이 낮아 문제 해

결을 잘 하지 못하며, 정서적 위기 상황에 자주 노출됨으로써 학업소진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다.

완벽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Blackstein & Dunkley(2002)는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측면을 요

인 분석하여‘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로 통합

하여‘평가염려 완벽주의’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완벽주의의 정의를 불안, 스트레

스, 경직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연관성이 높은 평가염려 완벽주의로 정의하였다.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이 실패하거나 실수하게 되면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두

려움을 느끼는데 지나친 두려움으로 동기화된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들은 스트레스 사건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심리적 고통에 이르게 된다(Blankstein & Dunkley, 2002; Kim & 

Seo, 2008; Yeon & Kim, 2013). 이러한 특성을 가진 평가염려 완벽주의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단일한 증상이라기보다는 쉽게 변하기 어려운 개인의 성격 특성이라

고 밝혔다(Kim, Lee, & Lee, 2012).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같은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직접적으로 학업소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

적으로 학업 소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으며(Chang, Byeon, Seong, & 

Lee, 2016; Chang, Lee, Byeon, & Lee, 2015; Jung, Lee, & Choi, 2016), 특히 부적응적 완벽

주의의 어떠한 속성이 학업소진으로 이어지는지, 그 매개변인을 찾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Chang, 2019). 따라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개인 내의 다양한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을 매

개로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생들이 학습 상황에서 학업스트레스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생 개인이 학

습 환경을 지각하는 정도와 학습 과정에서 경험의 종류에 따라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You, 2015). 이는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개인이 

가진 자원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처

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요구나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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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는 유연성을 보여 상황에 더 적응적이고 긍정적으로 기여한다(Snyder, 1974). 특히 인

지적으로 유연한 사람은 그들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적응시키도록 결정하기 전에 이용 가능

한 다양한 대안을 생각하려고 하지만 경직된 사람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하여 고려하지 못

하고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Martin & Rubin, 1995). 

즉 인지적으로 유연한 사람은 상황에 적절하게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서 자신이 상황을 

조절하고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 학업소진으로 이어

질 가능성도 낮을 수 있다.

인지적 유연성이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인지적 틀을 적응적으로 바꿔 상황에 적절

한 대안과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능력이다. 자신의 현재 상황에 적절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

다는 인식과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한다(Dennis & Vander Wal, 

2010). 즉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

는 능력을 말한다. 대학생들이 인지적으로 경직되어 있을수록 사고의 폭이 좁아 대처능력이 

떨어지게 되어서 불안과 우울감도 증가하게 된다(Cheng, 2001; Ji, 2017; Lysaker & 

Hammersley, 2006). 그러나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대학생들은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 이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개인을 보호하며(Kim, 2015), 인지적 유연성이 높을

수록 대학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더 적응적으로 기능하며 상대적으로 취업 스트레스

가 낮고 미래의 성공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Han, Hur, Kim, & Chae, 2001; Jung, Ha, & 

Lee, 2017; Jung & Ha, 2019). 특히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대학생들은 청소년 시기

에 비해 학업과 취업준비 등에 있어서 더욱 확장된 관계, 경쟁, 심리적 압박 등의 환경에서 

지낸다. 이 환경 속에서‘인정받아야 한다’,‘잘 해내야 한다’는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

람의 평가에 대해서 융통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인지적으로 유연함이 떨어

지고 경직된 사고를 나타낼 수 있다(Park & Hong, 2019; Seung, 2018). 이러한 상황은 학생

들이 학업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소진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반면, 인지적으로 유연한 학생은 자존감이 높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며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적이다(Cho, 2018). 또한, 이들은 어려운 상황을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불편하고 부적응적인 상황을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

(Kim, 2008; Kim & Ji, 2017). 인지적 유연성이 높을 경우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고, 높은 안

녕감 수준을 보일 수 있다(Cheng, 2001; Martin & Rubin, 1995). 이러한 연구들로 미루어 보

아 부적응적인 사고를 적응적인 사고로 바꾸는 능력인 인지적 유연성이 만성적인 학업스트

레스의 결과로 나타나는 학업소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업소진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지적 유연성의 발달 

시기는 아동 후기에서 성인 초기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 시기에 대체로 전두엽 실행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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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하기 때문이다(Choi & Shin, 2018; Jurado & Roselli, 2007). 긍정적인 것은 성인 초기에 

인지적 유연성의 발달이 멈추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 가능하며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Dennis & Vander Wal, 2010). 이는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인지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인지적 유연성을 높임으로 학업소진을 비롯한 

대학생들의 부적응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의 학업소진을 이해하기 위한 변인으로 인지적 특성과 함께 심리적인 특성도 고

려되어야 한다. 고등학교와 달리 발표, 팀 과제 등 개인의 능력이 사회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가 많은 대학의 수업 특성상 개인의 불안은 대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주어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게 함으로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Kim & Seo, 2009). 특히 

대학시기를 포함하는 후기 청소년기에 불안이 시작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사회불

안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사회적 불안은 익숙하지 않거나 타인에 의해 주시되는 사회적 상황을 접하거나 그와 유사

한 상황이 예상될 때 느끼는 불안으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불안이 지나치게 강해서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개인의 고통이 극심해지게 되면 임상적 수준의 장애인 사

회 공포증이 된다(Chang, 2003). 사회공포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사회불안은 자신을 나쁘

게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평가 결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불안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Choi & Choi, 2013). 대학생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자

주 노출되어 민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업상황과 대인관계 측면에서 사회불안

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Park & Yang, 2014).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

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지나치게 염려함으로써 상황을 회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불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로 평가염

려 완벽주의를 들 수 있다(Kim & Seo, 2009).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

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며 이러한 걱정이 많을수록 사

회불안을 경험한다(Park, 2013; Strahan, 2003).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은 직접적인 

관계도 있지만 다양한 변인들을 매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Kim & Lee, 2013; Kim & 

Choi, 2017; Lee & Yang, 2015).

이처럼 사회불안과 평가염려 완벽주의와의 관계는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확인되어왔다.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내적 요인이면서 학업소진

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임을 가정해 본다면, 사회불안 또한 학업소진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불안이 학업소진을 유발하는 예측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더욱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소진

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다. 사회불안과 관련된 학업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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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불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불안과 학업소진이 정적상관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Chae, 2016; Lee, Cho, & Lee, 201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높

을수록 학교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Oh & Nam, 2017). 사회불안이 높으면 적응 기

능상의 손상으로 인하여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사회불안이 청소년기나 성인초

기에 발병하면 만성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시기의 사회불안을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Heo & Cho, 2005). 대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목표가 높

아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

여 사회불안을 느낄 수 있다. 학업수행 중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되면 학

생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이 학업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불안과 학업

소진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대학생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탐색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영향을 

주고, 인지적 유연성, 사회불안이 학업소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

다. 대학생의 학업소진을 연구하는 것은 중·고등학교와 현저하게 다른 상황의 대학생 시기

에 만성적인 학업스트레스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학업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중재

와 상담 등의 적극적 개입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이상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인지적 유연성, 사회불안, 학업소진 간의 관계를 알아본 후, 평

가염려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유연성과 사회불안이 매개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동시에 추정

하는 병렬다중매개모형을 적용하여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인지적 유연성과 사회불안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학업소진, 인지적 유연성 그리고 사회불안의 관계는 어떠

한가?

2.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 사회불안은 유의

한 매개효과를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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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 4개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남·여 전

체 학년 3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12월에 실시되었으며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다. 회수된 총 350부의 설문지 중 신뢰롭지 못한 22명의 자료를 제외한 328명의 자

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담당교수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수업이 

끝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시 전에 연구의 목적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권리를 인지시키고 자료수집 과정에 있어 참여자의 

익명성, 비밀보장과 설문거부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확인시켰다. 이후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서면으로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

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인원 %

성별
남학생 131 39.9

여학생 197 60.1

학년

1학년 87 26.5

2학년 115 35.1

3학년 77 23.5

4학년 49 14.9

총  합 328 100.0

2. 측정도구

가. 평가염려 완벽주의

본 연구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 측정도구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을 측정하기 위해서 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1990)이 

연구·개발하고 Chung(1999)이 번안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MPS) 35문항 중에서 1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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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사용하였다(실수에 대한 염려 9문항, 수행에 대한 의심 4문항).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➀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Cronbach ⍺는 실수에 대한 염려 

.746, 수행에 대한 의심 .730로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Hewitt & Flett(1991)가 연구·개발하고 

Han(1993)이 번안, Lee(2001)가 수정ㆍ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하위 요인인 사회

부과 완벽주의 15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➀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

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는 .768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신뢰도는 

.850으로 나타났다.

나.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 Questionaire: CFQ)

인지적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ennis & Valder Wal(2010)이 연구·개발하고 

Heo(2011)가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대안은 상황과 타인에 대하여 다양한 해결책과 대안적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

을 측정하는 것으로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제는 어려운 상황을 통제 가능하다고 인

식하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7점 Likert 척도로(➀전

혀 그렇지 않다 ~ ⑦매우 그렇다)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Cronbach ⍺는 대안 .882, 통제 .835로 나타났으며, 전

체 인지적 유연성의 신뢰도는 .883으로 나타났다.

다. 사회불안

사회불안 척도는 Mattick & Clarke(1998)가 연구·개발하고 Kim(2001)이 번안하고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Social Interaction Anxiety)과 사회적 공포

(Social Phobia)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SIAS) 19문항, 사회적 공포(SPS) 20문항으로 총 39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➀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 이루어져 있으며 

부정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수행하

는 상황에서의 불안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Cronbach ⍺는 사

회적 공포 .925,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907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회불안의 신뢰도는 .946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과 사회불안의 병렬다중매개효과 171

라. 학업소진

학업소진을 측정하기 위해서 Lee et al.(2009)의 한국형 학업소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한국 학생에게 적합한 문항과 하위요인으로 개발된 것이다. 척도의 토대는 Schaufeli et 

al.(2002)이 개발한 성인 대상 학업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의 한

국어판이다. 한국어판 학업소진 척도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번안되었지만 원 검사가 

성인 대상이며, Schaufeli et al.(2002)의 학업소진 척도를 Zhang, Gan, & Chan(2007), 

Gao(2012), Kim(2016) 등이 대학생에 적용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Lee et al.(2009)의 

학업소진 척도 총 25문항을 대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하위

요인별 Cronbach ⍺는 탈진 .852, 무능력 .907, 반감 .896, 냉담 .863, 불안 .842로 나타났으

며, 전체 학업소진의 신뢰도는 .934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각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았으며, 각 변인들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이어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과 사회불

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Hayes(2013)의 PROCESS macro의 병렬다중매개모형 검증방법

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하나의 모형에 다수(최대 10개)의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는 것

으로 매개효과를 동시에 추정 및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간접효과 간 차

이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가.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각 변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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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변인별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수

행에 대한 의심 2.819(SD=.373), 실수에 대한 염려 2.694(SD=.686), 사회부과 완벽주의 

2.625(SD=.401)순으로 평균값이 나타났으며, 평가염려 완벽주의 전체평균은 2.675(SD=.493)로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인지적 유연성은 대안 5.045(SD=.321)와 통제 4.567(SD=.542)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4.854(SD=.474)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 2.639(SD=.381), 사회적 공포 2.123(SD=.43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2.375(SD=.480)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학업소진은 반감 3.030(SD=.170), 탈진 2.763 

(SD=.574), 불안 2.585(SD=.307), 냉담 2.583(SD=.295), 무능력 2.312(SD=.148) 순으로 나타났으

며, 전체 평균은 2.655(SD=.319)로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표 2>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N=328)

변인 M SD

평가염려 완벽주의

실수에 대한 염려 2.694 .686

수행에 대한 의심 2.819 .373

사회부과 완벽주의 2.625 .401

전체 2.675 .493

인지적 유연성

대안 5.045 .321

통제 4.567 .542

전체 4.854 .474

사회불안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2.639 .381

사회적 공포 2.123 .431

전체 2.375 .480

 학업소진

탈진 2.763 .574

무능력 2.312 .148

반감 3.030 .170

냉담 2.583 .295

불안 2.585 .307

전체 2.655 .319

  

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주요 변인인 평가염려 완벽주의, 인지적 유연성, 사회불안, 학업소진의 변인

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

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인지적 유연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r=-.281, p<.001), 사회불안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438, p<.001). 그리고 학업소

진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377, p<.001). 인지적 유연성은 사회불안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과 사회불안의 병렬다중매개효과 173

(r=-.519, p<.001)과 학업소진(r=-.363, p<.001)과의 관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사회불안과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r=.430, p<.001).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r=.312, p<.001), 수행에 

대한 의심(r=.297, p<.001), 실수에 대한 염려(r=.295, p<.001) 순으로 학업소진과의 상관이 나

타났다. 그리고 인지적 유연성은 통제(r=-.419, p<.001), 대안(r=-.205, p<.001) 순으로 학업소

진과의 상관이 나타났다.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r=.405, p<.001), 사회적 공포

(r=.383, p<.001) 순으로 학업소진과의 상관이 나타났다.

2.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과 사회불안의 병

렬다중매개효과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유연성과 사회불안 두 변인의 

병렬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는 병렬다중매개모형 내 변인들 간

의 직접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5>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효과

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림 1]은 병렬다중매개모형의 직접효과 및 총 효과를 도식화한 것이

다.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인지적 유연성에(B=-.273, p<.001; a1 경

로), 인지적 유연성은 학업소진에(B=-.258, p<.01; b1 경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평가

염려 완벽주의는 사회불안에(B=.838, p<.001; a2 경로), 사회불안은 학업소진에(B=.181, 

p<.001; b2 경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인지적 유연성, 사회불안, 

학업소진 관계에서 직접효과(N=328)

직접효과 B SE t p

독립 종속

평가염려 완벽주의 → 학업소진   .316    .077 4.125 .000  

독립 매개

평가염려 완벽주의 → 인지적 유연성  -.273 .052 -5.291  .000

평가염려 완벽주의 → 사회불안   .838   .095  8.809  .000 

독립 종속

인지적 유연성 → 학업소진 -.258     .083  -3.109    .002

사회불안 → 학업소진  .181    .045     4.02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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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N=32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451 1

3 .517 .308 1

4 .846 .618 .853 1

5  ­.008 ­.031 ­.059 ­.043 1

6 ­.322 ­.505 ­.354 ­.463 .392 1

7 ­.178 ­.297 ­.234 ­.281 .855 .807 1

8 .332 .397 .260 .390 ­.266 ­.624 ­.516 1

9 .299 .342 .350 .410 ­.222 ­.533 ­.439 .668 1

10 .344 .402 .338 .438 ­.265 ­.629 ­.519 .897 .928 1

11 .166 .231 .239 .262  ­.114  -.341 ­.260 .295 .326 .341 1

12 .232 .278 .251 .310 ­.233 ­.417 ­.378 .383 .386 .421 .503 1

13 .206 .158 .215 .249  ­.113  ­.229 ­.205 .294 .191 .261 .536 .476 1

14 .219 .213 .225 .274 ­.275 ­.356 ­.369 .323 .249 .310 .495 .621 .607 1

15 .304 .263 .264 .346  ­.045 ­.269 ­.179 .252 .324 .319 .489 .396 .339 .330 1

16 .295 .297 .312 .377 ­.205 ­.419 ­.363 .405 .383 .430 .783 .783 .787 .803 .662

     * p<.05, ** p<.01, *** p<.001

1. 실수에 대한 염려, 2. 수행에 대한 의심, 3. 사회부과 완벽주의, 4. 평가염려 완벽주의 전체, 5. 대안, 6. 통제, 7. 인지적 유연성 전체, 8.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9. 사회적 공포, 10. 사회불안 전체, 11. 탈진, 12. 무능력, 13. 반감, 14. 냉담, 15. 불안, 16. 학업소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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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효과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매개효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와 매

개변인을 통해서 미치는 간접효과를 합친 총효과(B=.539, p<.001; c 경로)는 학업소진 분산의 

14.2%를 설명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326)=53.907, p<.001］. 또한, 2개

의 매개변인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직접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316, p<.001; c′경로). 

<표 5>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총효과 및 직접효과(N=328)

B SE t p

총효과(c)  .539       .073     7.342      .000

직접효과(c′)  .316    .077 4.125 .000  

모형요약 R=.142, F(1, 326)=53.907***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총효과 및 직접효과에 더하여, 평가염려 완벽주

의가 인지적 유연성과 사회불안이라는 2개의 매개변인을 통하여 학업소진에 간접적으로 미

치는 간접효과 및 전체와 각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부

트스트래핑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PROCESS macro에서 권장하는 부트

스트래핑은 5,000회였으며, 95% 신뢰구간(CI) 내에서 0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 p<.01, *** p<.001

［그림 1］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인지적 유연성, 사회불안,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직접효과와 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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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의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총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222, 95% 

CI=.132~.334, CI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 보다 세부적으로 변인에 대한 결과

를 살펴보면, 인지적 유연성(B=.071, 95% CI=.018~.141)과 사회불안(B=.152, 95% CI=.062~.257)

의 간접효과 또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인지적 유연성과 사회불

안을 통해서 학업소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표 6>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인지적 유연성, 사회불안을 통해 

학업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부트스트래핑 95% CI)(N=328)

간접효과 B Boot SE
95% CI

Boot LL Boot UL

평가염려 완벽주의→인지적 유연성→학업소진 .071  .032     .018    .141

평가염려 완벽주의→사회불안→학업소진 .152   .050    .062    .257

총 간접효과 .222  .052    .132    .334
 

PROCESS macro에서 제공하는 간접효과 차이검증을 통해 간접효과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과 동일하게 부트스트래핑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간접효과 간의 차이 비교(contrast)에서 특정 매개변인이 다른 매개변인에 비해 간접효

과가 유의하게 큰지를 확인 할 수 있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인지적 유연성과 사회불

안 모두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지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매개변인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081, 95% CI=-.212~.048, CI에 0포함).

<표 7> 간접효과 간 차이검증 결과(부트스트래핑 95% CI)(N=328)

Contrast B Boot SE
95% CI

Boot LL Boot UL

 인지적 유연성→사회불안 -.081 .066 -.212 .048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평가염려 완벽주의, 인지적 유연성, 사회불안, 학업소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유연성

과 사회불안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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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인지적 

유연성과 부적 상관을, 사회불안 그리고 학업소진과는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인지적 유

연성은 사회불안, 학업소진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불안은 학업소진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간의 정적 상관은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를 확인한 Lee(2015)의 연구와 일치하며, 완벽주의 성향이 클수

록 학업소진이 많이 된다는 연구(Jo & Lee, 2010; Zhang, Gan, & Chan, 2007)와 일치한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같은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높다는 연구

(Jung et al., 2016; Pyoun, 2012)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대학생의 

학업소진을 증가시키는 역기능적 예측 변인임이 확인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평

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의 학생들이 학업소진에 이르게 되는 것은 내적 통제성이 낮아서 학업 

상황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Lee & Yang, 2019). 또한, 높은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보이는 학생들은 타인의 기대를 염려하고 자신의 수행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아 학업소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학업소진 과정

에서 개인의 인지적 평가가 학업소진에 이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Lee & Yang, 2019)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소진에 이르는 과정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하지만 소진이 발생하게 되면 소진의 강도

는 점점 더 심해진다(Chae, 2016). 그러므로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이 학

업소진에서 벗어나 대학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성장 과정 속에서 형성된 성격 특성이므로 이들의 비합리

적인 신념 자체를 단기간에 없애려 하기 보다는 인지치료 등의 상담개입과 집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면 부적응적인 특성들을 적응적인 특성들로 대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

과를 분석한 결과,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과정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대학생이지

만 인지적 유연성이 높을 경우에는 학업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학업소진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대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대처유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Lee, 2011) 결과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의 대학생들은 인지적으로 경직되어 인지적 유연성이 낮다(Lee, 

2015; Seung, 2018). 그러나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

에서 개인을 보호하며(Kim, 2015), 어려운 상황을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으로 지각하여 부적

응적인 상황을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Kim, 2008; Kim & J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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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대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찾아서 해결하므

로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Kim & 

You, 2017). 따라서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대학생들의 경우, 만성적인 학업스트레스를 경험

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학업소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대학생이 학업소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

지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평가염려 완벽주의로 학업

소진에 이르는 대학생들에게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인지적 유연성은 

후천적으로 학습 가능하며 변화할 수 있다(Dennis & Vander Wal, 2010)는 주장에 기초해 보

면,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으로 학업 및 전반적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발

견하여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과 같은 다양한 개

입을 한다면 학업소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상황이나 교과과정 등이 학

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학년별로 상이하며 이에 따라 학업소진의 수

준 또한 차이가 있다(An et al., 2017; Goh, 2010). 따라서 각 학년의 특성상 발생 가능한 스

트레스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더불어 다양한 학습 상황에 적합한 교수 학습적인 지원과 상담은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

나게 하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효율적일 것이다. 

셋째,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평가염려 완벽주의

가 학업소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사회불안이 매개하였을 때 그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의 대학생들은 직접적으로 학업소진으로 이르기

도 하지만,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업소진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해주

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불안이나 시험불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불안과 학업소진이 정

적상관이 있다고 밝힌 연구(Chae, 2016; Lee et al., 2019)와 심리적 부적응이 학업소진을 증

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Lee & Park, 2019)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높은 불안이 학

생들에게 학업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Kim(200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연구(Lee, 2011; Oh & Nam, 2017)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한다

(Kim & Seo, 2009). Rapee & Heimberg(1997)는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기준

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과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을 비교하기 때문에 사회불안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특히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걱정이 많으며 이러한 걱정이 많을수록 사회불안을 경험한다(Park, 2013; Strahan, 2003).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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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가 예전과 달리 그룹수업, 조별 발표, 팀 프로젝트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필수로 하는 수업이 많아지면서 불안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목표가 높아서 만족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껴 사회불안

을 경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소진의 예방에 있어서 심리적 요인이 얼마나 중요

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성격특성인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

에게 심리적 불안은 학업소진을 넘어 학교 부적응,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학업소진을 경험하는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을 위해 보

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매개변수의 존재를 파악하였으며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학업소

진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과 사회불안이 주요한 예측요인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평가

염려 완벽주의 성향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

고 그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대학생들의 학업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대학

생이 학업소진에 이르는 경로에서 인지적 유연성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가 평가염려 완벽

주의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대학생들이 학업소진으로 이르지 않게 완충작용을 할 변인들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

서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학생들 중에서도 인지적 유연성이 낮거나 사회불안이 높

은 학생을 선별하여 개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생들 중 자신의 성격적, 인지적, 심리적 특성을 정확하게 아는 학생은 많지 않

다. 많은 대학의 학생상담센터나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심리검사 혹은 학습관련검사를 비롯

한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신청한 학생만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 특성을 알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

지하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다. 그러나 소진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이므

로(Lee, 2012), 소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된다. 따라서 대학에서 신입생 입학 

시 의무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기타 학년에서도 신학기가 시작될 시기에 객관적 검사를 통

해,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 및 사회불안이 높은 학생을 조기 발견해서 개입하는 것이 중요

하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학업소진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자원을 탐색

한 연구가 많지 않고(Lee, 2010), 효과성을 검증한 프로그램도 미비하다. 이러한 실정에서 완

벽한 인재상을 요구하는 현실에 맞추기 위해 과다하게 학업에 열중하는 대학생들에게 인지

적 유연성이 학업소진을 감소시킬만한 자원일 수 있으므로 인지적 유연성을 발달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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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로그램 제공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이 부산지역 소재 4개 대학의 대학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연구결

과를 전체 대학의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집 

대상을 확대하여 전국 단위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주는 많은 변인들 중에 일부를 한정하여 살펴보았으므

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차원의 변인을 고려하여 연구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소진 관련 변인을 살펴본 연구는 있지만 현재까지 

학업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검증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

서는 학업소진 예방 프로그램에 인지적 유연성을 포함하여 그 효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인지적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불안을 낮추도

록 돕는 것이 평가염려 완벽주의 대학생의 학업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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